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 리듬이 깨져서 일주일 동안 새벽 1시 기도 조건을 못 지키고, 새벽 3시 기

도를 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새벽 1시에 기도했다. 그 주간에 쓴 잠언이다.

1. 리듬이 깨졌다는 것은 그 행하던 선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2.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다가 거기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3. 다시 올라가야 된다.

4. ‘계시’에는 육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고,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고,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있다.

5.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을 불렀을 때 계시를 주니 나사렛 예수

님이 계시해 준 것으로 믿는다. 역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6.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든지,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의 어떤 인물을 부르더라

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대답해 주시고 계시

해 주시는 것이다.

7. 구원의 총책임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거의 다 행하신다. 다만 성자께서 성

자의 대역을 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8.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면,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 

9. 지구촌 수십억의 인구가 나사렛 예수님을 1초도 여유가 없이 부르며 부탁

하니, 다 대답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과 영은 아무리 메시아 사명을 

가졌다 해도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1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다 대답하시고 행하신

다. 

11. 땅에서 난 인간은 육신도 신이 아니다. 그 육신이 죽은 후에 영으로 살아

도 그 영도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없다. 

12.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다 행하신다.

13. 이 육의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은 한계 이상을 못 한다. 이와 같이 그 영 

역시 영계에서 살아도 영계의 한계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 이상을 못 한

다. 

14. 오직 삼위일체만이 천지 만물과 인간과 영계를 창조하신 만큼 전지전능하

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이다. 

15. 자기 영도 자기 육신과 같다. 자기 육신이 지구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고 

싶은 자가 있는데, 그는 수백만 리 떨어진 산 너머에 살고 있다 하자. 그에게 

아무리 소리 지르며 말해도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하고 오는지, 한번 불러 보아

라. 그곳까지 가서 이야기하든지, 특별히 통하는 전화기가 있어야만 그것을 통

해 통하게 된다. 영들끼리도 그러하다. 

16. 영들은 영계에서 살되 자기 육신을 쓰고 살고 있고, 육들은 육계에서 살고 

있다. 영계에서 사는 영들이 육계에서 사는 육들을 불러도 모르고, 찾아도 모

른다. 영도 육도 한계선 안에서 활동한다.

17. 육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이 와야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이 영들도 어떤 영을 만나려면 그 영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 영이 와야 만나게 된다. 



18. 육 만나기 어렵듯이 영 만나기도 어렵다. 모두 전능하신 성자께서 사역자

를 보내시어 합당하면 만나게 해 주신다. 그러나 거의 대역을 쓰시고 대답하고 

끝난다.

19. 자기 영이 육을 쓰고 살아도 영계에서 산다. 그리고 육은 육계에서 산다. 

그러니 자기 영과 성자와의 차이는 어떠하겠느냐. 그 차이는 별빛과 태양빛이

요, 호롱불과 공설 운동장에 켠 전깃불과 같다. 또한 자전거와 자가용이요, 자

가용과 비행기요, 비행기와 우주선과 같다. 성자 본체는 직접 보지도 못하고 

보여 주지도 않는다. 고로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여 깨달음으로 보고, 느낌

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행함으로 느껴 보면서 상상해 보아라. 


